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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생산, 생산성 변화의 장기 추세 
(1961~2020)1)

허 장*

1. 들어가는 말

1900년 16억 5천만 명이었던 전 세계 인구는 2023년에 80억 명을 넘겼고, 2030년대에

는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작물 재배 면적은 그보다 훨씬 느리게 늘어나 1900년 

11억 4천만 ha에서 2020년 15억 7천만 ha가 되었다. 농축산물 생산량은 이 120년 동안 7

배로 늘었다. 20세기 100년간 기술 발전 등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공산물 대비 농산물의 

상대적 가격은 내려가다가 21세기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승하였다.2) 

이 글에서는 1961~2020년의 60년 동안 일어난 농업생산, 자원 사용 등의 세계적 추세

를 소개하고, 특히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

도 각종 자료와 함께 언급하기로 한다. TFP는 토지, 노동, 자본과 여타 투입물(중간재 포

함)을 결합해서 투입한 결과를 최종 산출물의 총량과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측정치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성과, 적은 양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 등을 알 수 있

다. TFP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기술과 영농 방식을 개선하고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작목과 영농 체계에 집중하거나, 농민이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은 투입량, 비용으로 많은 산출물을 얻을 수 있

고, 소비자 가격을 비교적 낮게 유지하면서도 생산자 수익은 늘어날 수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heojang@krei.re.kr).
1) 이 글은 Keith O. Fuglie, Stephen Morgan, Jeremy Jelliffe (2024), World Agricultural Production, Resource Use, 

and Productivity, 1961-2020 (Report No. EIP-268),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에서 발췌, 번역한 것이다. 각주는 모두 역자의 주이다. 그림과 표의 출처는 번역 원문을 참고할 것.

2) 2000년대 중반의 애그플레이션이나 기후변화,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등이 이유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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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농업생산, 가격, 작물 생산면적, 인구 추세

농산물 가격, 생산 지수(1977-79=100) 인구(10억 명), 재배면적(10억 ha)

농산물 생산 지수

농산물 가격 지수
세계 인구

작물 재배면적

연도

2. 세계농업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지난 60년 동안 세계농업과 관련하여 일어난 주요 변화를 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1961년 이후 세계농업과 관련한 주요 변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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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구성장

이 기간에 세계 인구는 30억 명에서 78억 명이 되었다. 그 차이 48억 명의 90% 이상은 

개도국에서 늘어난 인구다.3) 한 해에 늘어난 인구를 비교해 보면 1961년 한 해에는 6,400만 

명이 늘었는데 2020년에는 8,000만 명이나 늘었다. 인구성장은 농식품 수요의 증가, 농산

업의 확대를 가져오므로 세계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녹색혁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미와 서유럽에서 작물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개도국에서

는 1960년대 중반에야 종자 개량, 비료 투입량 증가, 관개시설 확장 등의 영향으로 주곡

(주로 쌀과 밀) 생산성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특히 종자 개량을 통한 생산성 제고만으로도 

2000년까지 세계 식량 가격이 18~21% 내려갈 수 있었다.

③ 집단 농장의 해체

1978년 중국이 집단 농장을 포기하고 개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1980년대에 ‘도이 머이(Doi Moi)’ 정책을 통해 비슷한 경로를 밟아갔는데 시장경제가 도

입되면서 농가의 수취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다.4) 이러한 개혁의 성과로 농산물 생산량이 

늘고 농업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인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④ 구소련, 동유럽에서의 중앙계획 경제의 종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중앙계획 경제가 끝나면서 농장과 시장이 사유화되고 농업에 

대한 보조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유럽의 대부분 지역에

서 농업생산이 크게 위축되어 1989~1999년 기간에 생산량이 35%나 줄었고, 2020년에 

와서도 아직 1989년 이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3) 이 글에서 필자들은 ‘Global South’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남미(LAC),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중앙 및 서아시아와 북아프
리카(CWANA), 동북아시아(NE – 중국, 몽골, 북한), 동남아시아(SE – 태평양 도서 국가와 영토 포함), 남아시아(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로 구분하고, ‘Global North’는 고소득 아시아(HI – 일본, 한국, 대만), 오세아니아(오스트레일
리아, 뉴질랜드), 유럽 전역(카자흐스탄과 러시아 포함), 캐나다-미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번역시에는 Global South
는 ‘개도국’, Global North는 ‘선진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4) 도이 머이 정책은 1986년 베트남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공산주의 기반의 혼합경제 방식의 개혁, 개방 운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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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축산부문에서의 혁명

지난 25년간 많은 중간 및 저소득(middle and low-income) 국가에서의 식습관이 곡물

과 뿌리작물의 소비에서 축산물 소비로 바뀌어 갔다.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료용 곡

물 수요도 늘어났다. 녹색혁명이 기술개발로 촉발된 것이지만, 축산부문에서의 혁명은 수

요의 증가가 촉발한 것이었다.

⑥ 열대지방 유지작물의 혁명

열대지방에서는 유지작물 재배 면적이 늘어났는데 이것 역시 바이오디젤과 같은 새로

운 수요가 촉발한 혁명적 변화다. 바이오디젤을 위한 식물성 기름의 사용량이 2000년 10

억 리터에서 2020년 480억 리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는 관련 상품의 교역 확

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산림벌채 증가, 자연초지 

소멸 등의 역효과도 발생하였다.

⑦ 수산물 양식업의 혁명

전 세계에서 어가가 양식하여 생산한 어패류는 1990년 1,370만 톤이었는데 2020년에

는 8,640만 톤이 되었다. 어패류 생산량은 이미 2012년에 쇠고기 생산량을 넘어섰다. 김 

등 해초류는 2020년에 3,500만 톤을 생산했는데 이는 1990년 생산량의 7배 이상에 해당

한다.

⑧ 농식품 공급망의 변동

개도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의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농식품 가치사슬이 빠르게 바뀌었

다. 소득이 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났으며, 아울러 가정용 냉장

고가 보급되고, 운송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편리성, 품질 우수성 등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다국적 기업들은 농산물 구입과 가공을 규

모화, 효율화하여 글로벌 농식품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에 이들이 

대규모 생산자를 선호하면서 소농과 농업 노동자들이 고부가가치 농식품 가치사슬에서 

배제될 위험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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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고소득 국가에서의 정책 개혁

정부는 농업을 키우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며, 농가 소득을 지지하고 자연 자원을 보전하

고자 농업 부문에 개입한다. OECD 54개 국가와 신흥시장 국가 정부가 지불한 농업 부문 

보조금은 2020년 8,150억 달러로 추산된다. 1990년대에 이르러 몇몇 OECD 국가들은 생

산 지원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줄이고 그 대신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들 국가는 1986-88 사업연도에서 2020년 사이에 생산과 연계된 농가 보조금의 비율을 

81%에서 39%로 줄였다.

⑩ 생명공학 기술 혁명

동물과 식물 유전학에서 이룩한 생명공학 성과가 농업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유전자변형(GM) 작물이 처음으로 상업화되었고, 2019년까지 1억 

8,700만 ha에 GM 작물이 심어졌는데, 이는 지구상 총 작물 재배면적의 약 12%에 해당한

다. 그렇지만 GM 성질을 가진 작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 장치들을 도입한 국가들도 많다.

⑪ 바이오 연료 혁명

곡물, 설탕, 전분질 뿌리작물 등으로 에탄올을 만들어서 휘발유와 섞거나, 식물성 기름

으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등 농작물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게 되었다. 2020년까지 생산

된 에탄올은 1,180억 리터가 넘었고 바이오디젤은 거의 480억 리터에 이르렀다. 바이오 

연료 제조업 부문은 세계 곡물 생산량의 약 6.6%, 식물성 기름의 16%, 설탕의 19%를 사용

하였다. 이 때문에 몇몇 나라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농지

를 추가로 조성하였다. OECD와 FAO는 개도국들의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소비의 증가 속도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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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 생산량의 변화

1961년에서 2020년까지 60년 동안 전 세계 농업생산액은 2015년 불변가격 기준 1조 

1,000억 달러에서 4조 3,000억 달러로 거의 네 배가 되었다. 특히 개도국에서 빠르게 늘

어났는데, 개도국이 차지하는 농산물 생산량의 비중은 1961년의 44%에서 2020년 73%가 

되었다. 1인당 생산량은 1961-65~2016-20 기간에 50% 늘었다. 지역별로는 2016-20년

도에 캐나다-미국의 1인당 농업 생산량이 1,171달러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중남미(LAC) 

807달러, 유럽 771달러 순인데 모두 농산물 순수출국들이다. 그러나 사하라이남 아프리

카(SSA)는 262달러, 남아시아는 319달러에 불과하다.

농작물, 축산물, 양식 수산물로 나누어 보면, 농작물이 61%, 축산물이 33% 정도를 차지

하며, 1961-65 기간에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아주 미미했지만 2016-20 기간에는 전체 농

업 생산량의 6%까지 늘어났다. 채소, 과일, 견과류, 유지작물의 비중은 늘었지만 곡류, 서

류, 그리고 축산물의 비중은 줄었다. 

<표 1> 1961-65와 2016-20 기간 세계농업 생산의 구성

범주

1961-65 연평균 2016-2020 연평균

금액(10억 달러, 

2015 PPP 기준)
비율(%)

금액(10억 달러, 

2015 PPP 기준)
비율(%)

곡물 250 21.7 766 18.5

유지 작물 74 6.4 380 9.2

서류 105 9.1 178 4.3

채소, 과일, 견과류 204 17.7 942 22.7

기타 농작물 87 7.6 252 6.1

농작물 계 720 62.5 2,519 60.8

반추동물 고기 166 14.4 372 9.0

비반추동물 고기 76 6.6 475 11.5

우유 149 12.9 376 9.1

기타 축산물 37 3.2 141 3.4

축산물 계 428 37.2 1,364 32.9

양식 수산물 4 0.4 261 6.3

농업생산 총계 1,153 100.0 4,143 100.0

주 : PPP는 구매력 평가지수. 총 200종의 작물(162종), 축산물(30종), 양식 수산물(8종) 생산액이며 2014-16 기간의 세계 평균 불변
가격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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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경지의 변화와 농가, 농업 노동력의 변화

1961년에서 2020년까지 선진국의 농경지는 15% 줄었지만 개도국은 22% 늘었다. 남아

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합쳐서 27%,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25% 늘었다. 1961년 농경지 

중 74%에서만 수확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땅은 휴경, 일시적 초지 활용 혹은 수확 실패 등

을 겪었다. 2020년에는 92%에서 수확을 할 정도가 되었는데, 관개 면적이 확대된 것이 가

장 큰 이유이고, 합성 비료를 사용하면서 지력 회복을 목적으로 한 휴경을 할 필요가 없어

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 세계 농가(farm) 수는 6억 600만 호를 넘는다.5) 그 가운데 72%, 4억 3,500만 농가는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있다. 농가당 경작지 규모는 지역마다 차이가 매우 커서 동

북아시아는 0.6ha에 불과한데 오세아니아는 148.3ha나 된다. 그러나 영농 종사자 수는 

농가당 평균 1.4명으로 어디든 큰 차이가 없다. 즉 대부분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농

임을 알 수 있다.

<표 2> 2010년을 전후한 권역별 농가당 경작지 면적과 영농 종사자

권역 농가 수(천호) 농가당 경작지(ha) 농가당 영농 종사자(명)

개도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80,101 2.5 2.0

중남미 21,598 7.8 1.7

동북아시아 209,706 0.6 1.0

동남아시아 48,027 2.5 2.3

남아시아 177,689 1.2 1.5

중앙·서아시아, 북부아프리카 25,134 4.1 1.5

선진국 동유럽 24,126 5.2 0.3

중유럽 8,277 4.9 0.9

서유럽 5,652 15.3 1.1

캐나다-미국 2,315 84.3 1.1

오세아니아 179 148.3 2.8

고소득 아시아 3,574 2.0 1.3

개도국 562,256 1.7 1.4

선진국 44,123 10.9 0.6

전 세계 606,379 2.3 1.4

전 세계 중 개도국 비중 93%

5) 원문에서는 farm 혹은 farm holding으로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농장’, ‘농가’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농가’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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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농은 대체로 노동력보다 기계를 사는 등 자본을 추가로 투입해서 규모를 늘려나간

다. 토지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한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기계화 등으로 농장의 

규모를 키워서, 노동자 1인당 투입하는 자본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농업 부문에서는 대

체로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농이 농업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농

외 수입원을 찾을 수만 있다면 고임금 사회에서도 소규모 농장과 대규모 농장이 함께 존재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농업 노동자는 1961년 6억 5,800만 명에서 2003년 10억 600만 명으로 꾸준

히 늘었는데 그 뒤로는 2020년 8억 4,100만 명으로 줄었다. 전체 피고용 인력 중에서 농

업 부문에 고용된 인력의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감소해서 1961년 61%에서 2020년 26%가 

되었다. 자본이 노동을 대체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즉, 60년 동안 농업 부문 자본(농업 구

조물, 기계, 가축, 나무 등이며 토지는 제외)의 총가치는 2015년 불변가격 달러 기준으로 1

조 9,000억 달러에서 6조 4,000억 달러로 늘었는데 이는 해마다 760억 달러씩 늘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농업 자본가치의 증가는 주로 개도국에서 일어났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농업 부문 자본 스톡이 선진국은 25% 늘어난 반면, 개도국은 172%나 늘었다.

<그림 3> 농업 노동자와 농업 자본 스톡의 변화

농업 노동자(백만 명) 농업 자본 스톡(2015 미화 기준, 백만 달러)

농업 노동자(왼쪽 축)

농업 자본(토지 제외, 오른쪽 축)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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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 투입재 변화와 신기술

중간 투입재는 종자, 비료, 화학농약, 동물 사료, 가축 의약품, 연료, 전기 등을 말한다. 

합성 혹은 무기질 질소 비료 분야가 가장 빨리 성장했는데, 전 세계로 보면 농업 부문에서 

1961년 1,200만 톤을 사용했지만, 2020년에는 1억 1,200만 톤으로 늘었다. 가축 분뇨에

서 만들어진 유기 질소 비료 사용량은 이 기간에 1,700만 톤에서 2,500만 톤으로 늘었다. 

인산, 칼리 합성 비료 역시 60년 동안 사용량이 늘었지만 이만큼 빠르게 늘지는 않았다. 

<그림 4> 비료 사용량의 변화

백만 톤

연도

질소 무기질 비료
인산 비료
칼리 비료
질소 유기질 비료(가축 분뇨)

사료 급여량은 1961년 3억 8,100만 톤에서 2020년 15억 8,500만 톤으로 늘었다. 사료 

중에는 곡물 사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단백질 공급원으로만 보면 유지작물과 으

깬 곡물로 된 사료가 2020년 56%를 차지하여 곡물 사료(35%)보다 많았다.

1990~2020 기간에 농약 사용량은 유효성분 기준으로 170만 톤에서 270만 톤으로 늘

었다. 주로 개도국, 특히 중남미에서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제초제가 

가장 많고(52%), 진균제(23%), 살충제(18%), 기타(7%) 순이다.

작물 종자, 가축 품종은 지역의 환경 조건에 잘 맞아야 하고 다른 농업 생태계에 이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연구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1960년대에 

개도국에서 녹색혁명을 통해 개량종 개발이 촉진되었다. 2020년 현재 개량 종자를 심은 

농지는 개도국 전체 농지의 약 60%, 4억 4,700만 ha에 이른다. 1990년대 중반에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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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GM) 작물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2019년에는 총 수확 면적의 12%에 

이르는 1억 8,700만 ha에서 GM 작물이 재배되었다. 주로 옥수수, 콩, 면화, 캐놀라 등의 

작물에서 GM 품종이 많이 심어졌다.

<그림 5> 유전자 변형(GM) 작물 재배 면적

백만 ha

연도

전 세계

선진국

개도국

6. 농업 생산성의 변화

생산성은 노동자 1인당 혹은 농지 1ha당 생산량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TFP가 늘었다는 것은 투입재의 

총량보다 산출물의 총량이 더 빨리 늘었다는 것, 즉 투입재의 생산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 개선은 신기술 채택, 고부가가치 혹은 고품질 산출물의 획득을 위

한 투입재 사용, 손실량 감축, 규모의 경제 달성, 효율적인 원재료 관리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지난 60년 동안의 전 세계의 농업 생산량은 다음 네 가지 요인에 의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① 농지 면적 확대 ② 관개 면적 확대 ③ 투입재(노동, 자본, 재료) 사용 확대 ④ 

TFP 개선 등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주로 투입재 확대를 통해 생산량이 늘어났

다. 1990년대 이후로는 TFP가 농업 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었다. 그 뒤 생산량 증가세가 둔

화하여 2001~2010 기간과 2011~2020 기간에 연간 TFP 증가율은 1.99%에서 1.12%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대로 이 두 기간 사이에 농지 면적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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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 세계농업 생산량 증가의 요인

연평균 성장률(%)

연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생산량 증가율

TFP 성장률

생산량 증가 요인

 TFP 개선

 투입재 확대

 관개 면적 확대

 농지 면적 확대

 전 세계 농업 생산량

TFP 증가율은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1991~2020 기간에 브라질, 중국, 멕시코, 우크라

이나는 연간 2% 이상, 캐나다, 인도, 러시아는 1~2%, 미국, 오스트레일리아는 0~1% 늘었

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TFP가 늘어나려면 자원의 품질을 유

지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 끊임없이 개선되어 농가에 보급되어야 한다.

<그림 7>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

0% 미만 0~1% 1~2% 2% 이상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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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 개발(R&D)과 보급 지원 정책은 장기적으로 TFP 증가에 크게 기여한다. 

R&D에 지출된 예산은 2015년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1991년 272억 달러에서 2016

년 489억 달러로 늘었다. 미국이 2009년까지만 해도 R&D에 대한 공적 투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였지만 이제 중국이 이를 추월했다. 농업 GDP에 대한 R&D 지출을 백분율로 보면, 

2016년에 선진국이 2.47%, 개도국이 0.66%이어서 선진국이 네 배가량 된다. 농가당 혹은 

농지당 금액으로 볼 때도 선진국은 R&D에 더 많이 지출한다. 

연구와 기술 보급은 상호 보완적이다. 농업 서비스 활동을 통해 농민은 다른 곳에서 개

발된 신기술을 자신의 영농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전 세계에 적어

도 100만 명의 전임 농업기술 보급 요원들이 있는데, 이는 대략 농가 1,000호당 2명에 해

당한다. 이들 대부분은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이다. 

7. 농업과 환경

농업은 자연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농지의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무분별한 농경

지 확대, 자연환경 훼손을 줄일 수는 있지만, 기존 농지와 초지, 호수 등에서 농업생산 활

동을 집약화(intensification)하는 것 역시 환경의 질을 해칠 수 있다. 토양 침식, 수질 악

화, 기후 여건 변화 등이 생기면 농업의 TFP도 하락한다. 반면에 농지에 대한 투입재 사용

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면, 다시 말해 TFP가 증가한다면 농업 활동이 환경 자원을 보전하거

나 적어도 환경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산출물을 늘릴 수 있다.

전 세계 작물 생산액(2015 PPP 불변가격 기준)은 60년 동안 거의 네 배로 늘었으나 전

체 농경지는 20% 혹은 2억 6,800만 ha 증가에 그쳤다. 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작

물 생산량이 늘어난 것보다는 사용량이 적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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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작물 생산량, 면적, 관개용수 사용량

작물 생산과 관개용수 사용 작물 생산과 물 사용의 정도

백만 (작물 생산액은 천 달러, 작물 면적은 ha, 
물 사용량은 백만 리터) 작물 면적(ha) 백만 리터

작물 생산액 작물 면적 관개용수 사용량 작물 생산액 1천 달러당 작물 면적
작물 생산액 1천 달러당 관개용수 사용량

질소와 인의 부하량은 1990년까지는 농업 생산량보다 빠르게 늘다가 TFP가 주된 농업 

성장 요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크게 줄었다. 전 세계 생산액 당 질소 사

용량은 1988년을 정점으로 해서 2020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1,000달러어치의 농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쓴 질소량이 38kg에서 20kg이 되었다. 인은 5kg에서 1.7kg이 되어 

70% 이상 줄었다. 인이 더 많이 줄어든 이유는 인산 비료의 성분이 토양에 더 오래 남아 

있어서, 전년도에 많이 시용한 경우 올해에는 적게 주어도 되기 때문이다.

<그림 9> 질소, 인 부하의 정도

질소 부하의 정도

농업생산액 1,000달러 당 kg

전 세계 선진국 개도국

인 부하의 정도
농업생산액 1,000달러 당 kg

전 세계 선진국 개도국

농업과 축산업, 임업 활동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만들어

낸다. 2020년에 농식품 분야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36기가톤으로, 인류가 배출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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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스 전체의 31% 정도였다. 1990~2020년 기간 농업생산에서의 배출량이 증가한 만큼 

농지개간에서의 배출량은 줄어서 전체 사용량은 정체 상태다. 그렇지만 이 기간 농업 생산

량이 거의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농업 부문 단위 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절반 정도로 

줄어든 셈이다. 즉 농업생산액 1,000달러당 이산화탄소가 5.1kg에서 2.5kg으로 감소했

다. 개도국, 선진국으로 나누어 보면, 2020년 농업 부문 생산액 1,000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진국 1.8kg, 개도국  2.7kg로 개도국이 아직 많다.

<그림 10> 농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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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위 면적 혹은 생산당 토지, 물, 영양소 등의 농업 자원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량은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특히 TFP가 높아진 1990년 이후에 일어났음을 볼 때 TFP 

향상이 전 세계농업 성장의 주요 원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8. 요약과 함의

세계 인구가 1961~2020 기간에 2.6배로 늘 동안 농축수산물 생산은 4.2배 늘어났고 실

질가격은 3분의 1로 떨어졌다. 한 마디로 자원의존형 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영

농, 목축 방식의 채택, 특화와 같은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 등을 통해 생산성에 기반한 성

장, TFP 증가 방식의 성장으로 변화해 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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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처음으로 농업 노동인구의 절대 숫자는 줄어들었고, 전체 취업자에 대한 비율에

서도 1961년 61%에서 2020년 26%로 축소되었다. 그 와중에도 가족농은 건재한데, 대규

모 집단 농장이나 협동농장보다 성공적으로 역경을 잘 견뎌내고 있음을 증명한다. 가족농

은 기계화 등을 통해 자본을 투자해서 영농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농업은 관개, 온실가스 배출, 농약과 비료에서 나오는 오염물의 침출 등 환경에 좋지 않

은 영향을 주지만, TFP를 개선하면서 자원 사용의 강도를 줄여가고 있다. 농업 TFP와 환

경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볼 때, TFP에 기반한 성장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강한 집약

적 농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농업 TFP가 향상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환경에 대한 농업의 부정적 영향을 신속

하게 개선하였다거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개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농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체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실 오늘날 농업 TFP를 향상하는 

일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2011~2020 기간 전 세계의 TFP 평균 성장률은 그 전 10년 성장

률의 절반에 그쳤는데, 대부분 개도국에서 그러한 성장률 후퇴가 일어났다. 이는 전 세계

의 식량안보와 환경 자원 보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업 연구 개발(R&D)에 투자를 늘리고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91~2016년 사이에 전 세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 R&D 

지출이 76% 늘었지만, 아직 최저 소득국과 식량 불안정 국가들은 R&D 투자가 많지 않다. 

생산성 개선을 통한 농업 성장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다.




